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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11월 28일(목)

윤석열 대통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의 출산 축하와 건강한 성장 기원 -

-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청취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28, 목)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입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

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습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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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